
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
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
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
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Evangelia 대학교는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미션 대학교로 도
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열방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
당해 나갈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단순한 조직을 넘어, 살아 있는 영
적 유기체로서 활기와 역동성을 지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
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는 진정한 EU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Evangelia 대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학기 중반을 지나며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
시고, 학업과 삶 가운데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시며 영적
으로도 성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2.교직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며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더
하여 주옵소서. 

3.EU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
나님의 일꾼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
게 하시고, 모든 교육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
어지게 하옵소서. 

1.May You sustain the students through the middle of‌ ‌
the semester, granting them wisdom and diligence
in their studies and lives, and helping them grow
spiritually to stand firm in Your Word and prayer. 

2.Grant the faculty and staff wisdom and discernment
to faithfully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serve
students with love and truth as examples, and be
strengthened by Your grace in all they do. 

3.May EU faithfully fulfill the mission entrusted by
You, be used to raise up Your workers and the next
generation, and carry out all its education and
ministry according to Your will. 

총장  메시지  M E S S A G E  F R O M  T H E  P R E S I D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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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김종국 박사 

사랑하는 EU 가족 여러분 Dear EU Family 

Dr. Jong Kuk Kim 

기도 제목‌  
Prayer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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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world still marked by the wounds of war, our mission
and calling become all the more clear and compelling.‌
  Here's a shorter version:‌
   In this sacred season, we reflect on Christ's suffering and
resurrection — a reminder that suffering is not the end,
but a pathway to life and restoration. May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become a living reality in each of our lives.‌
   EU now stands at a significant turning point as it
advances toward becoming a truly global mission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vision God has
entrusted to us, we will continue to embrace the nations
and faithfully carry out the calling to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with renewed strength and conviction.‌ ‌
   Above all, we pray that our community will transcend
being a mere institution and grow into a vibrant, living
spiritual organism marked by vitality and dynamic unity.
May we become a true EU family, wholeheartedly devoted
to saving souls and nurturing them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
   Even amid the pain of this era, may Evangelia University
rise again in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proclaiming
hope to the world.‌  ‌Thank you. 

  ‌전쟁의 아픔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
어지는 요즘, 우리는 하루하루 그 무거운
현실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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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리더 양육을 위한 IMPACT 프로그램 시작

Launch of IMPACT:‌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Ministry Leaders 

  ‌본교는 차세대 사역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IMPACT(Intentional Ministry Preparation and Co-
vocational Training)를 시작한다. 본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정인홍 교수를 임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영어권 차세대 사역
을 감당하고 있는 강사진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끈다.‌
   IMPACT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사역에 헌
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역에 필요한 역량을 체
계적으로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신학적으로 건
강한 기초 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수행하는 한편, 교회 행정과 전도
및 선교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를 통해 교회
들이 차세대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역량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MPACT는 4주 과정의 과목 9개로 구성되며, 6월에 시작되어
1년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실시간 온라인 모임과 독립적
인 학습을 병행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단기선교
와 수련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훈련이 포함된다. 본 프로그
램은 Lilly Endowment Pathways for Tomorrow 그랜트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교수 역량강화 세미나 시작 

 ‌Faculty Development Seminar series beginning in April.
The program, consisting of six sessions, is designed to
strengthen pedagogical excellence through a CBTE
(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 framework.
It aims to re-envision theological education by
integrating academic formation with the realities of
ministry and everyday life, fostering holistic and
contextually grounded learning. 

Faculty Enrichment Seminars Launch 

   ‌Evangelia University is launching IMPACT (Intentional
Ministry Preparation and Co-vocational Training), a new
program designed to equip lay leaders for next-
generation ministry. Dr. Andy Tschong has been
appointed as the program director, joined by a team of
instructors who are actively serving in English-speaking
next-generation ministry.‌
  IMPACT is created for those who have their own
professions yet feel called to serve in the church. The
program provides practical, hands-on training built on a
strong theological foundation. Participants will learn to
teach Scripture, lead worship, preach, disciple others, and
serve in areas such as church administration, evangelism,
and missions. Through this process, the program aims to
strengthen churches by raising spiritually mature and
ministry-ready leaders.‌
   The program consists of nine courses, each four weeks
long, and will run for one year beginning in June. It
follows a flexible learning format, combining live online
sessions with independent study. Participants will also
engage in field-based experiences, including short-term
mission trips and retreats. IMPACT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support of the Lilly Endowment Pathways for
Tomorrow grant. 

  ‌본교는 4월부터 교수 역량강화 세미나를 시작한다. 이번 세미
나는 총 6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CBTE(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를 중심으로, 신학교육을 사역과 삶
의 현장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교는 3월 16일 베트남 목회자 두 명과 필리핀 목회자를 초
청하여 Certificate Program과 학교 비전을 소개하고, 인접한
베트남 커뮤니티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어 3월 19
일에는 Soon Movement(전 CCC) 대표 오윤택 목사가 방문하
여 사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필리핀·CCC 사역자 초청 및 사역 협력 논의 

   ‌On March 16, the University hosted two Vietnamese
pastors and one Filipino pastor, presenting its Certificate
Program and sharing its vision, while exploring avenues
of collaboration with the neighboring Vietnamese
community. On March 19, Rev. Yuntaek Oh, Director of
Soon Movement(CCC), visited the University to discuss
potential ministry partnerships. 

Discussion on Ministry Collaboration: Vietnam,
Philippines & CCC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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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래 목회 선교 포럼 개최 

  ‌On March 5‌ , 2026, Evangelia University held‌  ‌“Finding
Your Successor” seminar, bringing together approximately
20 pastors and church leaders from Indonesian diaspora
churches. The event focused on equipping leaders to
intentionally mentor and prepare the next generation for
sustainable ministry.‌ ‌

th‌

  Keynote speakers Timotius Arifin and Jong Kuk Kim
emphasized on leadership development is both a
theological mandate and a strategic necessity. Drawing
from Acts 16, Dr. Arifin underscored God’s sovereignty in
mission and the enduring power of the Gospel, while Dr.
Kim presented a holistic model of leadership formation
encompassing theological vision, cultural fluency,
spiritual maturity, and intentional mentoring.‌
   The seminar fostered meaningful dialogue and renewed
commitment among participants, highlighting the urgent
need for structured leadership succession in diaspora
churches. Organizers noted that the event strengthened
collaboration and provided practical direction for raising
future leaders who will impact both church and society. 

  ‌본교와 KWMC, COME Mission가 공동 주최한 ‘2026 미래 목
회 선교 포럼’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려
목회와 ‘선교적 정렬’ 을 통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40여명의 당회장들은 교회의 생존과 회복
을 위해 ‘목회를 위한 선교’에서 ‘선교를 위한 목회’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선택이 아닌 교회
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기성세대의 영성과 다음 세대의 언어를 연결하는 ‘전략적
동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한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동원 전략이 미래 선교의 주요 동력으로 부각되었다.‌
   본교 김종국 총장은 “현장 중심 선교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나누었다.‌ ‌
   이 포럼에서는 궁극적으로 조직적 연합을 넘어 동일한 ‘선교의
영’을 공유하는 선교적 정렬이야말로 향후 글로벌 선교 동원의
핵심 동력임을 천명하며, 2027년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The 2026 Future Pastoral Missions Forum, co-hosted by
EU, KWMC, and COME Mission, convened March 16–18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rticulating a renewed
vision for the Church centered on missional alignment.‌  ‌
  Aabout 40 session moderators affirmed that a decisive
shift from missions as a function of ministry to ministry as
inherently missional is essential to the Church’s survival.
The forum also highlighted the urgency of “strategic
translation” between generations and identified the
Korean diaspora as a key driver of future mission
mobilization.‌
   President Jong Kuk Kim delivered a presentation on the
role of local churches in field missions and ministry. The
forum concluded that true global mission momentum will
be driven not by structure alone, but by deep spiritual
alignment in the essence of mission. 

 본교는 2026년 3월 5일 교내 강당에서 ‘Finding Your
Successor’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 및 지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리더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멘토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종국 총장은 리더십 개발이 신학적 사명이자 전략적 과제임
을 강조했다. 또한 아리핀(Timotius Arifin)목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와 복음의 능력을 조명했으
며, 또한 신학적 비전, 문화적 이해, 영적 성숙, 그리고 의도적인
멘토링을 포함한 통합적 리더십 형성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와 성찰을 이끌어
내며, 디아스포라 교회 내 체계적인 리더십 계승의 필요성을 재
확인할수 있었다. 이번 행사가 교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
대를 이끌 지도자 양성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6 Future Pastoral Missions Forum Calls for
Missional Alignment as Strategic Imperative 

인도네시아 차세대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개최 

EU Hosts Leadership Seminar for Indonesian Pastors



 ‌Tel: 1-714-527-0691‌
  www.evangeli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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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후원자(Supporters in March) 
A.일반 계정 지원(General Fund)‌
  Andy Tschong (정인홍 교수), ‌Calvary Korean Presbyterian
Church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원차희 목사),‌  ‌David & Eunha
Shin (신성재 장로, 신은하), Federal Way Central Presbyterian
Church (훼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 김태연 목사), Garden Presby‌  
terian Church (가든교회, 남지현 목사), Heaven Dream Church (하늘
꿈교회, 정인석 목사),‌  ‌Ho Mok & Hyung Ae Lee (이호목 장로, 이경애
권사), Hwan Sik Chung (정환식 장로),‌  ‌Joo Sarang Church (주사랑교
회, 김신영 목사),‌  ‌Keum Loi Choi (최금뢰 사모),‌  ‌Korean Church of
Manhattan (맨하탄 한인교회, 이성은 목사), Korean Community
Christian Church (우리 교회 석진철 목사), Korean Hanbit
Presbyterian Church (한빛장로교회, 정영락 목사),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Denver (덴버소망교회, 안성훈 목사), Mi
Jung Kim (김미정 집사), Morning Dew Presbyterian Church (새벽이
슬교회, 윤해규 목사), North Ba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노스베이 장로교‌회, 김영석 목사),  Paul Chun (전남진 장로),  
Rohthem Presbyterian Church (로뎀장로교회, 박일룡 목사)

우간다에서 세계로: 조나단 오퀴르 

천국입성예배 안내 

  고(故) 이보민 교수(3월 28일 소천)의 천국 입성 예배가 4월 3
일(금) 오후 2시, EU 채플에서 학교장으로 거행됩니다. 
 The Homegoing Service for the late Professor Bom-in
Lee will be held at the EU Chapel under the auspices of E
U(Friday, April 3, at 2:00 PM). 조의금 및 화환은 학교 계좌
(Zelle: Info@Evangelia.edu)로 보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Condolence offerings may be sent via Zelle to EU account
(Info@Evangelia.edu), and will be respectfully con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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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갖게되었지만, 어려운 사정속, 가정의 영적 환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통적인 영적 의식을 하며, 일상에서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
혜로 진리의 길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주님께서는 저를
사역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와 가르침에서 자라갔
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새 소망을 주시는 일을
보며 많은 이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은 저에게, 단지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도 잘 섬
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최근 에반겔리아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후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비전은 우간다 안에서 사역을 견고
히 세우는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우간다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제자훈련 센터를 세워 성도
들과 사역자들이 성경적 깊이와 영적 성숙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후원자들과 교수님
들, 그리고 사역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여섯 형제자매 중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두 가정을 두면
서, 저희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렇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저는 인내하며 하나
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I grew up in Uganda as the youngest of six, in a
financially struggling family with two mothers. Amid the
adversity, I learned patience and found faith as a teenager,
leaning on God through it all. It wasn't an easy journey.
My mother practiced traditional shamanism, and family
life often felt spiritually compromised. Yet the Holy Spirit
guided me, and by God's grace I held firmly to the truth.
 Over the years, the Lord strengthened me for ministry
through preaching, teaching, and prayer — bringing
healing, deliverance, and renewed hope to others. Those
experiences have deepened my desire to be equipped,
both to serve faithfully myself and to help others do the
same.
  I recently completed my undergraduate studies at EU
and have begun the M.Div. program this semester. My
vision is both local and global — to strengthen ministry in
Uganda while reaching beyond its borders in obedience to
the Great Commission. I hope to help establish
discipleship training centers where believers and leaders
can be grounded in biblical depth and spiritual maturity. 
 I am deeply grateful for the sponsors, teachers, and
ministry partners whose support and encouragement have
kept me moving forward.

   ‌본교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이야기를 통한 신앙의 변혁'을 주
제로 릴리 재단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원차희 교수(디렉터), 우
재하 교수(코디네이터), 제임스 조 박사(컨설턴트)가 함께하며
5월 18일 결과 발표를 위한 기도를 요청된다. 

릴리 재단 지원사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 

 ‌Student Spotlight: Jonathan Okwir 

  ‌EU has submitted a proposal to the Lilly Endowment
under the theme, “Transforming Faith through the
Stories of Asian Americans.”The project is led by
Professor Chahee Won as Principal Investigator, with
Professor Jaeha Woo serving as Director and Dr. James
Cho as Consultant. The final decision is scheduled for
May 18, and prayers are sincerely requested for this
endeavor. 

EU Sets Its Sights on Lilly Endowment Initiative

B. LIFT Fund
    Geoje Gohyun Church (거제고현교회, 박정곤 목사)


